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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분리불안, 과보호와

자녀의 분리-개별화 및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이   인   영                    정   영   숙†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부산에 거주하는 중년 어머니와 청년 자녀 201쌍의 자료를 수집하여 청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과보호가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과는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그리고 청년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과보호가 청년 자녀의 분리-개별화와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과는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상관분석 결

과,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어머니의 과보호는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어머니의 분리불

안과 과보호는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과는 부적 상관을 우울과는 정적 상관

을 보여주었다. 예상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과보호와 자녀의 분리-개별화는 부적 상관을 보

여주었다. 어머니의 과보호와 청년 자녀의 분리-개별화 및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경로를 분석 한 결과, 어머니의 과보호는 청년 자녀의 분리-개별화에 부적 영향을 미치

며, 그다음 건강하지 못한 청년 자녀의 분리-개별화는 청년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에는 부적 영향을, 우울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 어머니의 과보

호가 청년 자녀의 분리-개별화와 심리적 적응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 자신의 심리적 

적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본 연구는 한국 어머니의 애정에 근거한 

과보호에 대한 대안적 고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과보호, 분리불안, 분리-개별화, 심리적 적응, 청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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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언론 매체에서는 한국, 일본, 덴마

크, 브라질 4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행복에 관

해 조사한 빅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보도하였

다. 각국의 20대 청년들에게 자신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질

문한 결과, 유일하게 한국 청년들만이 ‘배우자 

또는 애인’이 아닌 ‘부모’라는 응답(52.8%)이 

가장 많았다(한국일보, 2016, 1, 18). 이는 한국 

청년 자녀와 부모는 다른 비교 국가에 비해 

매우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짐작하

게 해준다.

청년 자녀와 부모의 지나친 밀착 관계는 몇 

가지 사회적 현상에서 드러나고 있다. 대학생 

자녀의 수강신청 관여를 넘어 자녀의 군대 영

역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학교에서 학부

모 전용 포털 홈페이지가 개설되고, 병무청에

서는 자녀의 군 입대 관련 질문이 쇄도하며 

군부대에 안부를 묻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심지어 자녀가 맞선을 볼 때조차 양가 부모가 

미리 만나 맞선을 보는 등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부모의 청년 자녀에 대

한 지나친 관심과 보호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고 하겠다(중앙일보, 2016, 5, 21).

부모와 자녀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인간

관계이다. 부모는 자녀, 특히 어린 자녀를 보

살피고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Arnett, 

2007; Nelson, Padilla-Walker, Christensen, Evans, 

& Carroll, 2011). 그러나 성인이 된 청년 자녀

에게까지 여전히 부모가 지나치게 과보호를 

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Bradley-Geist & Olson-Buchanan, 2014). 최근

에 등장하고 있는 ‘헬리콥터 부모(Helicopter 

parents)’, ‘잔디 깎이 맘(Lawn mower parents)’이

라는 신조어가 이를 반영해준다. ‘헬리콥터 부

모’는 자녀의 주변을 주의 깊게 맴돌면서 끊

임없이 간섭하고 참견하는 부모를 의미한다

(Fay & Cline, 1990). 미국에서 등장한 ‘잔디 깎

이 맘’은 자녀 성공의 걸림돌들을 앞서서 다 

없애주는 극성 엄마를 뜻한다(한겨레, 2015, 7, 

28).

Levy(1929)의 부모-자녀 관계 연구에서 처음 

언급된 개념인 과보호는 아동을 양육하는 양

육자의 특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의상 부

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과보호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통제, 독립적 행동 저해, 

과도한 접촉, 자녀를 유아 취급하는 행동을 

뜻한다(Levy, 1929). 이후의 연구자들도 과보호

를 자녀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지나쳐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고 도와주며, 일상생활, 건강, 

교우 관계, 진로 등에 부담감을 주고 지나치

게 보호하는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다(Doh & 

Falbo, 1999; Symonds, 1939).

그렇다면 부모의 과보호는 언제나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일까? 한국 부모, 특히 어머니

에게서 자녀가 갖는 의미에 관한 연구를 살펴

보면 한국 부모에게서 과보호는 양면성을 지

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지연과 오경자

(2011)의 연구에서 부모의 과보호는 자녀에 대

한 지나친 애정과 관심이 바탕이 된 양육태도

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서양 연구에서의 

과보호에 대한 부정적 함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김지연과 오경자(2011)의 정의에서 시사하는 

것처럼 한국 부모의 과보호는 부모 입장에서

는 애정의 표현일 수 있다. 과보호적인 양육

태도는 어머니에게는 늘 자녀와 함께 있다는 

느낌을 주며, 감정적 지지를 제공하여 안심을 

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자녀

를 과보호하는 부모에게는 에너지 소진과 개

인의 삶을 포기함으로 인한 삶의 만족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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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과

보호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Schiffrin et al., 

2014).

한국 어머니에게서 자녀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본 최근 연구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

녀들을 과보호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청년 

자녀를 둔 한국 어머니들에게 자녀가 어떤 의

미를 지니는지 질문하여 그 반응을 분석하였

다. 그 결과, 한국 중년 부모에게 청년 자녀는 

자신의 행복과 기쁨의 원천이자, 소중하고, 사

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존재이며, 자신에게 긍

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해주는 대상이자 자신

의 또 다른 분신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조설애, 2016). 다른 연구들도 이와 유사한 

보고를 하고 있다. 한국 중년 여성은 자녀를 

자신의 삶에서 최우선 존재, 삶의 목적, 전부

라고 여기며(김세연, 2013), 자신과 자녀와 삶

의 경계가 모호하며(나윤경, 태희원, 장인자, 

2007),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

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손소영, 2013).

한국 어머니에게서 자녀가 갖는 의미에 관

한 연구 결과들은 한국 중년 여성에게 자녀가 

아주 특별한 존재이며 애착의 대상이라는 것

을 보여준다. 대체로 한국 부모는 자신의 모

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모든 것에 관여하려 하며 자녀

를 과보호하려는 특성을 보인다. 그런데 이처

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는 어느 한쪽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

니라 서로의 삶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최상진, 김혜숙, 유승엽, 1994). 본 연구에

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과보호, 

그리고 그로 인한 자녀의 분리-개별화 문제를 

어머니-자녀 상호 데이터를 통해 연계시켜 살

피려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부모-자녀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서

로에게 영향을 주는 상호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김주원, 2009).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부모 혹은 자녀 중 어느 한 쪽의 심리적 특성

만을 연구하였다(박영신, 김의철, 2004; 최미혜, 

2015; 최은아, 이희선, 2012; Fingerman et al., 

2012; Peluchette, Kovanic, & Partridge, 2013; 

Schiffrin et al., 2014; Segrin, Woszidlo, Givertz, 

Bauer, & Taylor, 2012)는 제한점이 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고 

인식하는 과보호가 자녀에게는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다. 즉,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보호가 

부모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부모

의 과보호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과보

호가 청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건

강하게 독립하려는 분리-개별화와 심리적 적

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부모의 

과보호가 부모 자신의 심리적 적응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핌으로써 부모의 과보호의 

상호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부모의 과보호와 자녀의 분리-개별화의 관계

자녀에 대한 과보호 연구는 대부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가 자녀 자신에게 어떤 

부정적 역할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신민진, 하은혜, 2010; 신판섭, 윤영선, 2014; 

윤성연, 정경미, 2014). 그런데 자녀에게 행하

는 과보호는 과보호를 하는 부모 자신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과보호는 자녀에 대한 사

랑에 근거한 것이지만 과보호로 인해 부모의 

에너지가 소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Schiffri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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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4).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두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 부모의 과보호 정도를 부

모에게서 측정한다는 것이다. 둘째, 부모에게

서 측정한 과보호와 자녀의 분리-개별화의 관

계를 살펴봄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성

을 연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자녀에 대한 

과보호가 부모와 자녀 각각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리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과보호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의 과보호는 취학전 아

동, 취학 아동, 그리고 청소년 모두에게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부

모의 과보호는 취학전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김성희, 정옥분, 2011; 임희수, 박성연, 2002)

과 취학 아동의 자아 탄력성, 학교생활 적응 

및 발달과업 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기민희, 김미숙, 2014).

주목할 것은 부모의 과보호가 청년기 자녀

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 태도는 대학생 자녀의 

자기통제력(김병년, 최홍일, 2013), 건강한 분

화와 독립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김진영, 2012). 이 결과들은 부모

의 과보호가 심리적 독립이 필요한 청년기 자

녀를 여전히 의존적인 존재로 머물게 할 가능

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양육 방식으로 간

주되고 있는 것이다(전숙영, 한유진, 2013).

청년기에는 타인에 의한 수동적이며 의존적

인 생활방식에서 자의에 의한 자율적, 독립적

인 생활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 즉, 청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은 개인의 자율성을 발달시키

며 부모에게서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것이다

(Erikson, 1963). 분리-개별화는 부모로부터 자아

를 분리시키며 자신에 대해 스스로 정의를 내

려가는 과정으로(Levine, Green, & Millon, 1986), 

자신만의 독특성, 정체성, 자율성을 획득해야 

하는 청년기 자녀에게 필요한 발달과업이다

(Blos, 1979; Hauser & Greene, 1991; Holmbeck & 

Leake, 1999; Lapsley & Edgerton, 2002; Super & 

Knasel, 1981).

청년 자녀의 분리-개별화 연구는 청년이 건

강한 분리-개별화를 달성하지 못하면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불분명하며, 자기개념이 불안정

하고 비일관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정선

경, 2011). 부모와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분리

되지 못하여 갈등을 경험할 경우, 청년들은 

사회적 부적응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 행동을 

나타냈다(조명희, 박수선, 1999). 반면 부모로

부터 건강하게 분리-개별화를 달성한 청년은 

전반적으로 뛰어난 적응을 보였다(장휘숙, 

2002; Holmbeck & Leake, 1999; Holmbeck & 

Wandrei, 1993; Lapsley, Rice, & Shadid, 1989; 

Mattanah, Hancock, & Brand, 2004).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분리-개별

화가 청년기의 주요 과업이라면, 청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보호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며, 자신

의 삶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약화시

킬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어머니가 자녀

에게 보이는 과보호가 실제로 청년 자녀의 

분리-개별화를 방해하는지를 어머니와 자녀

의 상호 테이터를 분석하여, 확인해보고자 하

였다.

부모의 분리불안과 자녀에 대한 과보호의 관계

발달적 관점에서 과보호가 청년 자녀의 독

립성을 방해할 수 있음에도 부모는 왜 성인이 

된 청년 자녀를 과보호하는가? 부모가 자녀를 

과보호하는 요인으로는 자녀를 불안한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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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지키고자 하는 현실적 이유가 있다. 사

회적으로 청소년 대상의 강력 범죄가 점차 증

가하고(Segrin et al., 2012), 직장 내 왕따, 성폭

력 등의 각종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자 할 것이

다(윤명숙, 이희정, 2013).

자녀에 대한 이런 불안과 염려는 자녀의 성

장으로 부모를 떠나는 것에 대한 부모의 불안

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는 것에 대해 누구나 분리불안

을 느낄 수 있다. Hinde와 McGinnis(1977)는 기

존의 연구들과 다른 접근으로 분리불안이 부

모나 아동 중 한 쪽에서만 나타나는 일방적인 

분리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

는 영아의 분리불안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기

존 연구 방향을 어머니의 분리불안으로 확장

시킨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Bowlby(1969)는 분리불안 개념이 제안되었을 

때, 분리불안을 부모가 아이에게 다가가 안전

하도록 보호하며, 서로의 심리적 근접성을 증

가시키는 것으로 보며, 그 긍정적 기능을 강

조하였다. 그러나 많은 분리불안 연구들은 어

린 자녀가 부모와 분리되는 것으로 인한 정서

적 불안 반응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이우영, 

2015; 장혜경, 최외선, 2006).

흥미로운 점은 최근에는 어머니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분리불안을 느낀다는 연구들이 등장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자

녀와 분리되는 것에 대한 어머니의 불안을 반

영하는 불유쾌한 감정 상태로, 자녀와 떨어지

는 것에 대한 염려, 슬픔, 죄책감, 불편함을 

포함하며 분리 사건과 관련된 일시적인 불안 

상태를 의미한다(Hock, McBride, & Gnezda, 

1989; Hock, Schirtzinger, Lutz, & Widaman, 

1995). 어머니의 분리불안을 다룬 연구들의 초

점 역시 아직은 ‘분리불안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의 심리 상태’라는 점을 중시한다(김주희, 

한세영, 2012; 송애란, 송승민, 이사라, 2015; 

양숙경, 문혁준, 2010; 유민아, 이주리, 2011; 

유현숙, 고선옥, 2009; 최은아, 이희선, 2012; 

Hock & Schirtzinger, 1992; Lutz & Hock, 1995).

영아와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분리불안

에 관한 연구를 보면,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분리불안이 높은 어머니를 둔 영

아는 어린이집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Peleg, Halaby, & Whaby, 2006), 친사회성, 긍정 

정서, 자아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최

은아, 이희선, 2012), 협동성과 자립성에도 부

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허서옥, 

전예화, 2001).

어머니 분리불안의 부정적 영향은 청소년에

게서도 나타난다. 분리불안이 높은 청소년 어

머니는 청소년 자녀와 폐쇄적이고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을 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문제형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서주연, 정남운, 2011). 그런데 어머니의 분

리불안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어린 아동이

나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

로 하고 있으며(소언주, 도현심, 2001; Deater- 

Deckard, Scarr, McCartney, & Eisenberg, 1994; 

DeMeis, Hock, & McBride, 1986; Fein, Gariboldi, 

& Boni, 1993; McBride & Belsky, 1988), 성인이 

된 청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분리불안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성장한 청년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는 분리

불안을 느끼고 과보호할 수 있는가? 일부 보

고에 따르면, 헬리콥터 부모 역할은 아동이나 

초기 청소년이 아니라 청소년 후기나 성인 초

기 자녀에게 많이 나타난다(Segrin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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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시기는 자녀가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

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피고 지원하는 부모 역할이 더 커

지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인적 

자원 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은 자녀의 실패

에 대한 어머니의 불안을 높여, 자녀의 대학 

입학 과정뿐 아니라 대학 입학 후의 생활 전

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조언 및 지원을 하

는 현상을 만들었고(신판섭, 윤영선, 2014), 자

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는 것이 부모

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향 또한 성인

이 된 자녀를 여전히 챙기고 보살피는 과보

호적 행동을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크다(이원

영, 1998; Lemoyne & Buchanan, 2011). 우리나라 

부모는 자녀의 미래에 도움이 되거나, 부모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자녀의 자율성이 

침해될 정도로 과도한 수준의 개입을 하기도 

한다(유계숙, 2014).

선행 연구들은 우리나라 어머니의 분리불안

이 자녀 과보호와 관련이 있으며, 자녀의 건

강한 독립을 저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

녀에 대한 분리불안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가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하여, 자

녀의 문제를 사사건건 도와주거나 해결해주려

는 경향을 보였다(김춘경, 2000). 또한 분리불

안이 높은 어머니는 영․유아 자녀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거나 영․유아 자녀에 대해 과보

호적 양육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미, 박범혁, 김영희, 2005; 소언주, 도현심, 

2001; 유민아, 이주리, 2011; 유현숙, 2006). 그

리고 어머니가 자녀와의 분리불안을 높게 보

고할수록 대학생 자녀를 지나치게 보살피며 

아이처럼 다루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김미경, 2008).

분리불안이 높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 

태도는 자녀의 성취 행동(김영호, 2004), 긍정 

정서, 친사회성, 자아강도(유현숙, 2006) 등 자

녀의 심리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대해 어머니의 불안이 너무 높거나 반대로 너

무 낮을 때 어머니와 자녀 간의 관계 형성이 

어려울 수 있다(안지영, 도현심, 1998). 또한 

어머니의 분리불안 수준에 따라 아동의 자립

심과 협동심에 차이가 있었다(허서옥, 전예화, 

2001).

한국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과보호를 다룬 

연구는 두 변인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선행 연구는 두 가지 측

면에서 한계점이 있다. 첫째, 어머니의 과보호 

연구의 주 대상이 아동 자녀였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아동기는 부모의 보살핌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므로, 부모의 과보호가 문제가 

되는 시기는 오히려 청년기이다. 청년기는 발

달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에서 벗어나 홀로서기

를 해야 하는 시기이다(Silverberg & Steinberg, 

1990). 그런데 직업을 갖는 것과 결혼이 늦어

지면서 이제 청년기는 신체적으로는 성인이 

되었으나 경제적 독립의 어려움과 사회적 역

할 미흡으로 인해, 부모에게 여전히 의존적이

면서도 자신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모순적 시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자녀의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부모는 자

녀를 향한 보호의 끈을 놓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해 자녀를 계속 통제하려고 한

다(이선이, 이여봉, 김현주,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헬리콥터 맘’, ‘잔

디깎이 맘’ 등 성인 자녀에 대한 과보호 현상

을 토대로 청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분리불

안과 과보호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과보호를 다룬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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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두 번째 한계점은 어머니와 자녀의 상

호적 자료를 분석하지 않고, 어느 한쪽의 자

료만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이다(강선모, 임혜경, 

2012; 윤성연, 정경미, 2014). 앞서 지적한 바

와 같이 부모-자녀 관계는 어느 한쪽만이 영

향을 미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과 행복

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다(최상진 외,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 어머니와 

청년 자녀에 관한 자료를 함께 수집하여 어머

니의 분리불안에 의한 과보호가 자녀의 분리-

개별화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과보호와 자녀의 

분리-개별화의 관계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과

보호가 어머니 자신의 심리적 적응(주관적 안

녕감, 심리적 안녕감, 우울)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심리적 적응 

정도는 긍정적 측면(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

녕감)과 부정적 측면(우울)의 양면을 측정하였

다. 심리적 적응이란 개인의 삶의 양상을 총

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긍정적 측면과 부

정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므로, 두 가지 차원

은 구분하여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

해에 따른 것이다(옥선화, 1989; Bradburn & 

Caplovitz, 1965).

요약하면, 본 연구는 선행 연구 결과를 토

대로 두 유형의 매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첫째, 어머니의 과보호가 청년 자녀의 분

리-개별화를 통해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둘째, 자

녀에 대한 분리불안이 과보호를 통해 어머니 

자신의 심리적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

가 하는 것이다. 즉, 어머니의 과보호가 청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서 자녀의 분리-개별화가 매개효과를 갖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어머니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과보호가 매

개효과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본 연구는 성인이 된 청년 자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다음의 두 가지에 초점을 둔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청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과보호는 청년 자녀의 분리-개별화

를 방해하는가? 그리고 자녀의 분리-개별화 정

도는 청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청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분

리불안과 과보호는 어머니의 심리적 적응과 

어떤 관계를 보일 것인가? 이 질문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매개 모형을 설정

하여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본 연구의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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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 

60세 이하의 중년 여성과 청년 자녀를 대상으

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4년제 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듣는 대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

여를 원하는 학생들과 그 학생의 어머니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을 받아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에서 대상 선정 기준에 맞지 않거

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3부를 제외하고 최종 

201쌍, 402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중

년 어머니 평균 연령은 48.43세(SD=3.85)였고, 

청년 자녀 평균 연령은 19.39세(SD=1.45)로, 

남자 자녀는 19.67세(SD=1.59), 여자 자녀는 

19.24(SD=1.33)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남자 자

녀는 76명(1․2학년 41명, 3․4학년 35명), 여

자 자녀는 125명(1․2학년 82명, 3․4학년은 

43명)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년 자녀 어

머니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측정도구

중년 어머니에게 청년 자녀에 대한 어머니

의 분리불안, 과보호 및 심리적 적응을 측정

하였으며, 청년 자녀에게는 분리-개별화, 심리

적 적응을 측정하였다. 심리적 적응의 긍정적 

측면의 지표로 행복감(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을, 부정적 측면의 지표로는 우울감을 

측정하였다.

청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분리불안

어머니의 분리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Hock, 

Eberly, Bartle-Haring, Ellwanger와 Widaman(2001)

변인 빈도 백분율(%)

연령

40-44세  23  11.4

45-49세 111  55.1

50-54세  49  24.5

55-60세  18   9.0

자녀수

1명  19   9.5

2명 151  75.1

3명  27  13.4

4명   4   2.0

직업

주부  83  41.3

전문직  40  19.9

서비스직  51  25.4

기타  27  13.4

경제

상태

아주 안 좋다   3   1.5

조금 안 좋다  46  22.9

비슷하다 102  50.7

조금 더 좋다  45  22.4

아주 좋다   5   2.5

학력

초졸   2   1.0

중졸   3   1.5

고졸  73  36.3

대졸 112  55.7

대학원졸 이상  11   5.5

건강

상태

나쁘다  10   5.0

보통이다 114  56.7

좋다  70  34.8

매우 좋다   7   3.5

표 1. 연구 참여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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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발한 부모의 분리불안 척도(Parents of 

Adolescents Separation Anxiety Scale)를 서주연

(200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로부터 떨어지

는 것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이나 걱정의 정도

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척도는 총 35문항, 5

점 Likert 척도, 2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요인은 자녀와 거리를 두는 것에 대

한 불안(21문항)이며, 다른 한 요인은 안전 기

지 역할(14문항)이다. 분리불안은 ‘자녀가 완전

히 집에서 독립한 이후에 내 인생이 어떨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두렵다’, ‘자녀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가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나는 안심이 된다’. 등과 같은 

문항들을 포함한다. 서주연(2008)의 연구에서 

분리불안의 Cronbach’s α는 .85(거리 두기에 대

한 불안), .70(안전 기지 역할)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의 분리불안 Cronbach’s α는 .90(거리 두

기에 대한 불안), .70(안전 기지 역할)로 청년 

자녀에 대한 중년 어머니의 분리불안 전체는  

.89로 나타났다.

청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과보호

부모의 과보호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모의 과보호 측정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지

각하는 과보호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어머니와 자녀 상호 데이터를 활용해

야 하기에 어머니의 과보호를 자녀가 지각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평소 자녀를 얼마나 과

보호하는지를 직접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측정하는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발견하지 못

하여 정은영과 장성숙(2008)이 개발하고 타당

화한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과보호’ 척도

의 내용을 어머니를 주어로 하는 문항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정은영과 장성

숙(2008)의 연구에서 ‘어머니는 지나치게 나를 

보호해주신다’를 본 연구에서는 ‘나는 내 자녀

를 언제라도 보호해 주고 싶다’는 문항으로 

수정하는 사용하였다.

정은영과 장성숙(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자녀가 지각한 과보호 척도는 총 25문항, 4점 

Likert 척도, 5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다. ‘과잉 기대’는 과잉 교육열로 인한 지나친 

기대, ‘자율성 저해’는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 박탈, ‘과잉 통제’는 

자녀에게 지나치게 밀착된 엄격한 통제 및 관

리, ‘과잉보호 및 불안’은 부모 자신의 불안이 

자녀에게 투사되어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양태, 그리고 ‘과잉 애정’은 자녀에 대한 과잉 

애착으로 인한 지나친 접촉과 아기 취급하는 

것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어머니의 

과보호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기존의 5개 

요인 이외에 두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6요인

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응답에서 나타난 6요

인에는 과잉보호와 과잉애정에 속하는 문항 

두 개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한국 어머니에게

서 과잉보호와 과잉애정이 혼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청년 자녀에 대

한 어머니의 과보호 척도의 Cronbach’s α는 .86

로 나타났다.

청년 자녀의 분리-개별화

자녀의 분리-개별화를 측정하기 위해 Levin, 

Green, Millon(1986)이 개발한 분리-개별화 척도

(Separation-Individuation Test for Adolescence)를 

장근영과 윤진(1992)이 번안하고, 박경순(1997)

이 성인용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6문항, 5점 Likert 척도,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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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속 불안’은 

부모의 과도한 통제, 보호로 인해 자신의 독

립성, 정체성에 위험을 받는 정도, ‘자기 몰입’

은 자신의 능력, 외모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 

도취감, ‘분리 불안’은 부모와 떨어져 스스로 

사회생활을 해가는 상황에 대한 불안해하는 

정도, ‘건강한 분리’는 부모와 떨어져 스스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불안을 지

각하는 정도, ‘거부 기대’는 친밀한 관계에서 

거부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방어적 불안, ‘의

존 부정’은 의존 욕구에 대한 회피 정도, ‘공생 

관계’는 강한 의존 욕구를 소유하며, 이 욕구

에 대한 만족으로 갖게 되는 긍정적인 느낌 

정도, ‘친구와 결속’은 친구와 친밀한 관계가 

강해진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분리-개별화

는 ‘과거에 나는 가끔 부모님의 간섭에서 벗

어나고 싶어 했다.’, ‘나는 강한 사람이기 때문

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한다.’, ‘나는 혼자 있을 

때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모두 좋다.’ 

등과 같은 문항들을 포함한다. 분리-개별화의 

원척도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분리-개별화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해석되어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서술의 편의성을 위해 총점이 높을수

록 분리-개별화가 건강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하도록 역변환 하였다. 장근영과 윤진

(199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3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의 청년 자녀의 분리-개별화 

Cronbach’s α는 .79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서은국, 

구재선(2011)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한 

단축형 행복 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를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총 9문항, 7점 Likert 척도, 삶의 만족도, 

긍정 정서, 부정 정서를 측정하는 총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은 ‘삶의 

만족도 + 긍정 정서 – 부정 정서’로 계산하

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

음을 의미한다. 주관적 안녕감은 ‘나는 내 삶

의 (개인적 측면, 관계적 측면, 집단적 측면)에 

대해서 만족한다.’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서은

국, 구재선(2011)의 연구에서 주관적 안녕감의 

Cronbach’s α는 .81~.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의 중년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 Cronbach’s α

는 .84, 청년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 Cronbach’s 

α는 .80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Ryff(1989)

가 개발한 척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조윤

주(2007)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총 18문항, 4점 Likert 척도, 자율성, 환경 

지배력, 삶의 목적, 자아수용, 긍정적인 대인

관계, 개인적 성장을 측정하는 총 6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리적 안녕감은 ‘나

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따르는 편이다.’, 

‘내 인생을 돌아 볼 때 현재의 결과에 만족한

다.’ 등과 같은 문항들을 포함한다. 조윤주

(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중년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Cronbach’s α는 .63, 청년 자녀의 심리적 안녕

감 Cronbach’s α는 .69로 나타났다.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 정신보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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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개발한 CES-D(The Center for Depression 

Scale) 척도를 신서연(2011)이 CES-10으로 타당

화 한 한국어판 단축형 우울척도(Depression 

Scale: CES-D)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

문항,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우울

은 ‘지난 1주일 동안 나는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던 것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졌다.’, ‘지난 

1주일 동안 나는 도무지 무엇을 해나갈 엄두

가 나지 않았다.’ 등과 같은 문항들을 포함한

다. 신서연(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중년 어머니의 

우울 Cronbach’s α는 .84, 청년 자녀의 우울 

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해 통계 

프로그램 SPSS 23.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청년 자녀에 대

한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어머니의 심리적 적

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과보호가 매

개효과를 갖는지, 어머니의 과보호가 청년 자

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청년 

자녀의 분리-개별화가 매개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Preacher와 Hayes(2008)가 제안

한 SPSS 매크로(Macro)를 사용하여 부트스트

랩(Bootstrap)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Preacher와 Hayes(2008)의 부트스트랩 방법은 대

중적으로 사용되어 온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 방법을 정교화 한 것으로, 매

개효과 유의도 수준 검증에서는 Sobel(1982) 검

증보다 더 유용한 것으로 권장되고 있다. 이 

분석에 사용된 부트스트랩의 표본 수는 5000

개이며, 매개효과 유의도 수준을 검증하기 위

해 95%의 신뢰구간을 설정한 후,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  과

주요변인들의 상관

본 연구에 사용된 어머니와 청년 자녀의 주

요 변인들 간의 상관 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

하였다. 표 2를 보면, 먼저 어머니의 분리불안

이 높을수록 자녀로 향한 과보호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r(199)=.53, p<.01]. 그리고 어머니

의 분리불안과 과보호는 어머니의 심리적 적

응의 긍정적 지표와 부적 상관을, 부정적 지

표인 우울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

다. 즉,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과보호가 높을수

록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은 낮았으며[분리

불안:r(199)=-.21, p<.01; 과보호:r(199)=-.19, p< 

.01], 심리적 안녕감도 낮았다[분리불안:r(199)= 

-.25, p<.01; 과보호:r(199)=-.19, p<.01]. 그리고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과보호가 높을수록 어머

니의 우울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분리불

안:r(199)=.20, p<.01; 과보호:r(199)=.20, p<.01].

어머니의 과보호와 청년 자녀의 분리-개별

화와의 관계를 보면, 어머니의 과보호가 높을

수록 자녀의 분리-개별화는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r(199)=-.25, p<.01]. 또한 자녀의 분리-개

별화는 자녀 자신의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주관적 안녕

감:r(199)=.41, p<.01; 심리적 안녕감:r(199)=.25, 

p<.01], 우울과는 부적 상관을 보여줌으로써

[r(199)=-.41, p<.01], 어머니의 과보호가 청년 

자녀의 분리-개별화와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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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과보호와 청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녀의 분리-개별화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과보호가 청년 자녀의 심리적 적

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청년 자녀의 분리-개별

화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

기 위해, Preacher와 Hayes(2008)가 제안한 SPSS 

매크로(Macro)를 사용하였다. 5000개의 표본을 

원자료(N=201)로부터 추출하여 부트스트랩 검

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과보호와 자녀의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녀의 분리-개별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주관적 안녕감의 비표준화 계수

는 -2.18, 95% Bias-Corrected=[-3.58, -1.05]이었

경  로
Bootstrap

추정치

95% 신뢰구간

Bias-corrected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β SE 하한 상한

어머니 과보호 → 청년 자녀 분리-개별화 → 청년 자녀 주관적 안녕감   -2.18 .63   -3.58   -1.05

어머니 과보호 → 청년 자녀 분리-개별화 → 청년 자녀 심리적 안녕감 -.05 .02 -.10 -.01

어머니 과보호 → 청년 자녀 분리-개별화 → 청년 자녀 우울 .17 .04  .08 .27

표 3. 부스트래핑을 통한 청년 자녀의 분리-개별화의 매개효과 검증

1 2 3 3-1 3-2 3-3 4 5 6 7 7-1 7-2 7-3 8

 1. 어머니 분리불안

 2. 어머니 과보호 .53**

 3. 어머니 주관적 안녕감 -.21** -.19**

  3-1. 삶의 만족도 -.12 -.17* .77**

  3-2. 긍정 정서 -.13 -.06 .78** .51**

  3-3. 부정 정서 .22** .20** -.78** -.37** -.38**

 4. 어머니 심리적 안녕감 -.25** -.19** .57** .59** .47** -.32**

 5. 어머니 우울 .20** .20** -.68** -.46** -.61** .53** -.38**

 6. 자녀 분리-개별화 -.12 -.25** .09 .04 .00 -.15* -.03 .01

 7. 자녀 주관적 안녕감 -.03 -.11 .22** .14* .14* -.22** -.09 -.13 .41**

  7-1. 삶의 만족도 -.02 -.15* .16* .14* .12 -.13 .17* -.11 .29** .77**

  7-2. 긍정 정서 -.08 -.05 .08 .04 .07 -.07 .04 .01 .21** .73** .45**

  7-3. 부정 정서 -.02 .06 -.24** -.14* -.12 .28** -.01 .18** -.41** -.77** -.36** -.30**

 8. 자녀 심리적 안녕감 -.08 -.07 .18* .10 .15* -.15* .18* -.09 .25** .59** .58** .42** -.36**

 9. 자녀 우울 .00 .05 -.21** -.12 -.09 .25** -.04 .12 -.41** -.70** -.42** -.51** .64** -.46**

*p<.05, **p<.01

표 2. 중년 어머니와 청년 자녀의 주요 변인 및 심리적 적응 간의 상관 (N=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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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심리적 안녕감의 비표준화 계수는 -.05, 

95% Bias-Corrected=[-.10, -.01]이었고, 우울의 

비표준화 계수는 .17, 95% Bias-Corrected=[.08, 

.27]이었다. 이는 어머니의 과보호와 청년 자

녀의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

에서 청년 자녀의 분리-개별화는 유의한 매개

효과가 있었으며, 부정적 적응 지표인 우울에

서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어머니의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에서 과보호의 매개효과

청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어

머니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

니의 과보호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검증을 실시하

여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어머니의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

에서 과보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주관

적 안녕감의 비표준화 계수는 -.84, 95% Bias- 

Corrected=[-2.14, .41]이었고, 심리적 안녕감의 

비표준화 계수는 -.01, 95% Bias-Corrected=[-.07, 

.02]이었고, 우울의 비표준화 계수는 -.06, 95% 

Bias-Corrected=[-.00, .14]이었다. 이는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어머니의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서 

과보호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자녀 관계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인간관계이지만, 부모가 성인이 된 청

년 자녀를 여전히 과보호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하였다

(Bradley-Geist & Olson-Buchanan, 2014). 본 연

구에서의 주된 관심은 청년 자녀에 대한 어머

니의 과보호가 어머니와 자녀 모두의 심리적 

적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양한 지표(주관

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우울)를 사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어머니와 청년 

자녀의 상호 데이터를 수집하여 두 유형의 매

개 과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어머니의 과보호가 청년 자녀의 심리

적 적응에 이르는 과정에서 청년 자녀의 분리

-개별화가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지 부트스

트랩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어머니의 

과보호와 청년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청년 자녀의 분리-개별

화는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었으며, 부정적 적

응 지표인 우울에서도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 결과는 부모의 과

경  로
Bootstrap

추정치

95% 신뢰구간

Bias-corrected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B SE 하한 상한

 어머니 분리불안 → 어머니 과보호 → 어머니 주관적 안녕감 -.84 .64   -2.14 .41

 어머니 분리불안 → 어머니 과보호 → 어머니 심리적 안녕감 -.01 .02 -.07 .02

 어머니 분리불안 → 어머니 과보호 → 어머니 우울 -.06 .03 -.00 .14

표 4. 부스트래핑을 통한 어머니 과보호의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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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김병년, 최홍일, 2013; 김성희, 정옥분, 2011; 

김진영, 2012; 박지현, 이명조, 2012; 임희수, 

박성연, 2002; Schiffrin et al., 2014). 또한 이 결

과는 과보호적 양육 태도는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방해한다는 선행 연구들과 맥을 같

이한다(기민희, 김미숙, 2014; 신민진, 하은혜, 

2010; Benedek, 1970).

부모로부터의 분리-개별화는 청년기에 달

성해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이다(Blos, 1979; 

Hauser & Greene, 1991; Holmbeck & Leake, 

1999; Lapsley & Edgerton, 2002; Levine et al., 

1986; Super & Knasel, 1981). 따라서 청년기에 

건강하게 이루어진 분리-개별화는 자녀의 심

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용희, 

2009; 송무학, 2009; Holmbeck & Leake, 1999; 

Holmbeck & Wandrei, 1993; Lapsley et al., 1989; 

Mattanah et al., 2004). 한국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 태도는 자녀의 분리-개별화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며, 분리-개별화는 청년 자녀의 심리

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

여준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청소년 부모 교육

에서 부모의 과보호에 대해 주의 깊게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대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분리

불안이 어머니의 심리적 적응에 이르는 과정

에서 과보호는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에 관해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과보호에는 

자녀에 대한 사랑과 자녀에 대한 짐스러움이 

공존하여 그 영향 방향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중년 여성에게서 자녀가 

갖는 의미 연구에서 자녀가 기쁨의 원천이자 

자신의 분신이며(조설애, 2016), 자신의 삶에서 

최우선의 존재(김세연, 2013), 자녀와 자신의 

경계의 모호성(나윤경 외, 2007),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손소영, 

2013), 그리고 과보호를 통해 부모는 자녀와 

늘 함께 있다는 긍정적 지지를 느낄 수 있다

는 결과(김지연, 오경자, 2011)는 이런 가능성

을 지지해준다.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 어머니

의 자녀에 대한 과보호에 내포된 긍정과 부정

의 양면성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어머니의 분리불안

과 자녀에 대한 과보호의 관계가 선명하지 않

은 것은 분리불안과 과보호는 서로 영향을 주

는 변인일 가능성도 있다. 분리불안이 높아 

자녀를 과보호할 수도, 과보호를 하다 보니 

분리불안이 높아질 수도 있다. 앞으로 추후 

연구를 통해 두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고찰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어머니의 심리적 적응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

녀에 대한 과보호가 유의한 변인으로 검증되

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과보호와 심리적 적응

과의 단일 회귀 분석 결과는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참고적으로 수행한 회귀 

분석에서 설명력은 높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과보호는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β=-.19, 

p<.001]과 심리적 안녕감[β=-.19, p<.001], 그

리고 우울[β=.20, p<.001]을 유의하게 설명하

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로 향한 어

머니의 과보호는 자녀의 분리-개별화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머니 자신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

으로 행하는 어머니들의 과보호에 대한 태도

에 재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김지연, 오경자, 

2011; Schiffrin et al., 2014).



이인영․정영숙 / 청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분리불안, 과보호와 자녀의 분리-개별화 및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 137 -

마찬가지로 매개효과 분석에서 어머니의 분

리불안과 자녀에 대한 과보호 및 심리적 적응 

간의 유의한 매개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지만, 

회귀 분석 결과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과보호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

인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청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과보호를 28% 설명하

였으며[β=.53, p<.001], 이는 어린 아동에 대

한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높을 때 과보호적 양

육 태도를 보인다는 선행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김경미 외, 2005; 김춘경, 2000; 소언주, 

도현심, 2001; Levy, 1970; Patterson, 1929). 그리

고 설명력은 높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분리불

안은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β=-.21, p<.01]

과 심리적 안녕감[β=-.25, p<.001], 그리고 우

울[β=.20, p<.01]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으

로 나타나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심리적 적응

과 관련된 유의한 변인임을 시사한다(김은형, 

1995; Hock et al., 1995).

종합하면, 성인이 된 청년 자녀를 과보호하

는 것은 자녀의 분리-개별화를 방해하여 자녀

의 심리적 적응을 손상할 수 있다. 매개효과 

검증은 유의하지 않았지만, 회귀 분석에서 자

녀에 대한 과보호가 어머니 자신의 심리적 적

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는 

자녀에 대한 사랑의 이름으로 과보호의 취약

성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부모의 

자녀 사랑에 대한 보다 심층적 연구가 필요함

을 시사한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

이다.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자녀의 자료를 상호 데이

터로 사용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부

모의 과보호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 부모와 자녀의 자료를 모두 수집했

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과보

호 척도가 자녀 위주의 지각된 과보호였다면 

본 연구는 자녀에 대한 과보호를 어머니를 통

해 수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어머니의 과보호 정도를 어머

니에게서 측정하여, 측정된 과보호 정도가 어

머니 자신의 심리적 적응이나 분리-개별화를 

통한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지 상

호적 자료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

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년 자녀를 

둔 중년 어머니에 관한 연구인데, 자녀의 평

균 연령이 만 19.39세인 대학생들이었다. 현실

적으로 대학생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을 심리적으로 독립한 성인 자녀라고 일

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서는 결혼하지 않고 취업하지 않은 30대 자녀

에게도 부모는 여전히 과보호하는 사례도 발

생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연구 대상을 확

대하여 부모의 과보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어머니의 

과보호 척도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과보

호’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행하고 있는 과보호를 측

정할 수 있는 유용한 척도 구성을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실제로 하고 있는 과보호의 

내용에 대한 수집과 이런 행동들이 자녀에게 

과보호로 느껴지는지에 대한 내용 분석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향후 연구에서는 청

년 자녀를 둔 부모가 실제로 행하는 과보호적 

양육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녀를 향한 어머

니의 과보호는 단순히 어머니 자신의 문제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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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다른 관계 변인과 연계될 수 있다. 향

후 어머니의 과보호와 관련된 추가 변인을 찾

거나 이 변인을 유발하는 다른 변인들을 찾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부모가 자녀와 분리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

에 대한 사랑에 근거한 것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분리불안이란 용어는 부모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어머니가 느끼는 분

리불안의 기저에는 불안감보다는 자녀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주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어

머니 입장에서 성인 자녀와 떨어지는 것을 분

리불안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중년 어머니와 청년 자녀 간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에 관한 의미 있는 연구가 풍성해지길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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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s of Maternal Separation Anxiety, Overprotection,

Separation-Individuation in Adolescent Children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In Yeong Lee                    Young Sook Chong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d on examin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overprotection, separation-individuation,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in adolescents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separation anxiety, 

overprotection toward their adolescent child, and maternal psychological adaptation by analyzing data 

from 201 pairs of middle-aged mothers and their adolescent children who live in Busan. There was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aternal separation anxiety and overprotection toward their adolescent 

child. Maternal separation anxiety and overprotection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psychological 

adaptation. As expected, maternal overprotect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ir adolescent child’s 

separation-individuation. A bootstrap analysis indicated, that maternal overprotec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separation-individuation in their adolescent children and, in turn, children’s separation-individuation had 

negative effects on adolescent children’s subjective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but a positive effect on 

children’s depression. Maternal overprotec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mothers’ psychological adaptation. 

The need to reexamine the ambivalent role of maternal overprotection in Korean was discussed.

Key words : overprotection, maternal separation anxiety, separation-individuation, psychological adaptation,   

adolescent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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